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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수녀님들께,

우리의 창립 76주년을 맞아, 제 7차 중간총회의 폐막과 성바오로 수도회의

총장인 실비오 사씨 신부님이 돌아가신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에 전 바오로 가족 수도회의 여정을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가 체사리나 수녀님과 함께 9 월 26 일부터 방문중인 한국에서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자매들과 함께,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한국방문중한국수도공동체에선포하신권고를제안하고싶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축성봉헌 생활의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우리의축제를일치안에거행합시다.

마음 안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의향들을 우리의 선한목자이신,

주예수께가져갑니다.애정을담아서,

마르타피노텔리수녀

총장

2014년 10월 7일,서울에서

묵주기도의복되신동정마리아의기념일에


